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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사전적 정의는 앞으로 걸음을 나아간다는 뜻이다. 진보는 구태의연한 틀을 깨고 변혁
을 추구하여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누구나 긍정적인 변혁을 꿈꾸면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구태의연하다는 것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것이면 다 구태의연한가? 그렇
지는 않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다. 옛 것과 전통에도 좋은 점은 많다. 중요한 점은 구태를 
나누는 잣대다. 옛것이라고 무조건 구태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진정한 반성과 참회는 구태를 
벗어버리는 중요한 요소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를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진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속칭 진보세력은 자신들이 권력을 얻은 근본을 잊고 원점으로 회귀하
고 있다.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주요 이유는 사회의 불투명에 대한 반감이다. ‘능력 없으
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한 승마선수의 부정입학으로 인해 유일하게 남은 기회의 사다
리였던 대학입시의 불공정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했다.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불투명한 비선실
세에 놀아났다는 것에 화가 났다. 어른들의 불투명과 탐욕으로 아이들이 바닷속으로 떠났다. 
이런 불투명에 대한 분노가 겹겹이 쌓이고 마침내 점화함으로써 촛불혁명은 시작했다. 

지금 이 사회에서 필요한 도구는 단연컨대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다음의 두 가지를 동시에 만
족해야 한다. 첫째, 누구나 진행과정을 알 수 있다. 둘째, 누구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
능하다. 전자를 과정의 투명성이라 하고 후자를 접근의 투명성이라 한다. 투명성은 둘의 곱이
다. 아무리 한쪽의 투명성이 높더라도 다른 쪽의 투명성이 0이라면 전체의 투명성은 0이다. 
이러한 투명성의 가치는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지금까지 성장에 촛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투명성의 확립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치를 훨
씬 높일 수 있다. 

놀라운 것은, 대중의 분노로부터 얻은 권력이지만, 그들이 길에 나올 정도로 분노했던 갈망은 
전혀 알지 못하고 속칭 진보는 단지 과거 권력의 흉내만 내고 있으며 오히려 커지고 있는 불
투명성에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조국사태 이후 수시, 의전원, 로스쿨 등의 순기능은 사
라지고 지위의 세습도구로 전락한, 과정의 불투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인 시민은 다시 
한 번 끓어오르고 있다. 일제에 모진 고초를 당한 할머니들에게 기부한 돈이 비루한 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이고 있을 지도 모르는 불투명성에 분노한다. 제도와 법의 맹점을 이용해 
합법을 가장한 증여와 변칙은 대기업에서부터 개인까지 일상다반사이다. ‘바꿔봤자 별수 없다’
의 망령이 다시 들려오고 있다.

그 사이 속칭 진보는 구태의 모습을 어지간히 드러내고 있다. 공정과 정의는 말뿐이고 투명성
은 상대방에 대한 강요일 뿐이며, 진영논리로 우리편은 철저히 보호하고 상대방을 무참히 짓
밟고 개혁은 적들의 척결수단일 뿐이다. 투명성은 사찰도구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투명성은 상대방에게만 강요되는 이념으로 누구나 피로감을 느끼는 존재로 떨어졌다. 



우리 빼고 전부 투명해져라! 파놉티콘(panopticon, 벤담이 만들어낸 용어로서 ‘소수의 감시자
가 모든 수용자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감옥’이라는 뜻)의 망령이 우
리 곁에 있다.

대중은 다시 한 번 진정한 투명성을 원하고 있다. 알 것 다 아는 국민이다. 남 탓, 전 정부 
탓,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지록위마를 주장해봤자 사람들은 콧방귀만 뀔 뿐이다. 이미 시
민은 네트워크라는 투명의 창으로 세상을 판단한다. 호도되는 여론조사, 가짜뉴스라고 치부해
도 시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결단이 필요하다. 투명성은 진보도 보수도, 여도 야도, 좌도 
우도 가리지 않고 갖추어야 할 무기이다. 국민은 상대방의 압력의 수단이 아닌 진정어린 과정
과 결과의 투명성을 원하고 있다. 투명성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자가 곧 진보요, 사회의 흐름
과 방향을 아는 선도자가 될 것이다. 

 


